
2020/2021년 학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비록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고, 코로나 상황으
로 인해 예전보다 더 많은 교내 활동이 없었기에 조금 아쉽기도 합
니다. 졸업 3일 전에도 확진자 2명이 발생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를 감사안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졸업 학생 중 50% 가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식 순
서지 안쪽에는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개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졸업생 중 한명이 순서 중 일부를 한국말로 통역
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는 저희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서
로를 존중해주고, 언어가 안 통하는 점을 배려해서 나오는 섬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포용적인 부분은 학생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려 하지 않았고, 한국 학생과 다른 국
적 학생으로 나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떠나시고, 새로운 선
생님이 오시는 이 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학교의 MK 사역에 있어 저희 가정도
작은 한 파트에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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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지원을 준비하거나
아직 다음 스텝을 위해 계
속 나아가야 하는 졸업생
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 드
립니다.

방학동안에 학교에서 ELL
Camp와 온라인 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해 자존감을 회
복하고, 다음 학기를 위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
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기도해 주심에 하진이와
다애가 이곳에 적응을 조
금씩 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과 학교와 가까운 집
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기
도 부탁 드립니다.

6월 기도 제목:
 



ELL(ENGLISH LANGUAGE LEARNERS) 학생들의 어려움

텐샨학교에는 ELL 학생들을 위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
서, 이번에 2학년부터 11학년까지 모든 ELL 들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장점과 도움
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결정해서 도입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들
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가 향상되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학
교 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학부모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
나에서는 각 가정에서 학부모님께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들
과도 개별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아픔과 어
려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많은 MK
들은 텐션학교에 오기전에 대부분 러시아 로컬 학교를 다닙니
다. 텐션학교에 오기 전에 언어가 안통해서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매도 맞으면서 마음을 다친 아이들,  중국에서 추방되
어서 하루 아침에 모든것을 버리고 떠나면서 얻은 상처들, 계
속 되는 학습언어 변경과 잦은 친구들의 이별 안에서 학생들
이 힘들어하는 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동일하게
말씀 하신것은 아이들이 텐션에 와서 이젠 행복하다고 말한다
고 하셨습니다. 영어 때문에 아직은 힘들어도 다른 MK 들과
함께 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지내는것
이 행복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에게는 텐션
학교는 소중한 곳입니다. 

저희도 텐션 학교 학생들을 도울때 학업 중심보다는 학생들의
힘든 마음을 만져주고 학생들이 겪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
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발견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 두 부부과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다음 학기에 저희가 학생들과 마음을 잘 소통할 수 있
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에 기도 부탁 드립니다.

졸업식 / 진로진학 상담

지난 6월 10일에 고 3학생(12학년)들이 졸업식을 잘 마쳤
습니다. 저희가 졸업 두 달전에 학교에 오게 되면서 학생들
과 더 많은 교류를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졸업
후에 어느 나라로 가야할지 아직 고민하는 학생을 보면서 안
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확실히 어느 나라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가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봅니다. 
한국대학교 지원은 오는 7월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를 소개하고 정보를 준비
하는 등의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졸업했지만 아직 다음 목
적지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